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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 사람도 3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 질 것입니다. 그 나라 가서 하면 좀 다르다 하지만 실속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 사람을 사귀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니까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70%가 더 유익

합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 한다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아쉬운 것이 없으니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와 친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럽 갔을 때도 뭐하러 한국 사람을 친구로 만나냐고 했습니다. 문화

교류 지금은 안 통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 관광 다니고 문화 교류를 하고 있는데 뭐하러 문화교류를 합니

까? 이상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신앙을 딱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 한국은 신앙의 나라다 외국도 신앙의 

나라인데 너희들은 간판만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는 실속적인 나라다. 기독교가 국교화는 안되었지만 실

속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다. 새벽에 교회를 가봐라. 너희 유럽은 간판만 가지고 있다.’ 하면서 내가 유럽 갔을 

때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문화교류는 이제 안 통합니다. 한국보다 축구도 잘하고 다른 문화도 발달되어있고, 

이성적으로 자꾸 사귀려고 하니 부담 되고... 이런 이유로  안 됩니다. 그러니 신앙을 딱 넣어줘야 합니다. 내

가 신앙을 넣어주니 그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실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나는 실족적인 세계의 사람입니다. 관념적인 철학자가 아니고 실존 철학자입니다. 실속이 있어야 합니다. 실존

은 실속이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별로 소문 안 났어도 실속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나를 제일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외국도 나가서 봤는데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소문은 많이 났는데 교회가 없습니

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돈을 버니까  돈으로만 나갑니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세주

라고 하면서 돈만 벌고 돌아다니고 땅만 사고 그런답니다. 그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도 나와 똑 같습니다.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나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더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

다. 그런데도 나는 세계50개국 다니면서 나라를 다 뒤집어놓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100개국 하려고 합니다. 

한 나라에 하나씩만 전도하십시오. 복음 넣으면 100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크게 하십시오. 변화는 

자기 본인이 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늘 새롭게 하라, 변화돼라’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청년부 열심히 잘 나오고 대학부도 잘 되고 있습니까? 

나는 늘 멋쟁이입니다. 자기 관리 잘 하면 좋지 않습니까? 혓바닥을 깨물면서 건강관리 해야 겨우 합니다. 게

으른 사람은 못합니다. 건강해야 뛰고 달립니다. 

중국에 있을 때 종이와 펜을 안 줘서 글을 못 써서 전부 외웠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니까 모두 외

워서 책 네권 분량을 외워가지고 왔습니다. 하늘나라도 육신 것 하나도 못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육신이 의

를 행해서 영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책을 확대시켜서 7권이 되었습니다. 말씀 한 번씩 해주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보면 ‘야 말씀 깊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더 깊은 것은 여러분이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

다. 

박박 기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1년에 몇 십 명씩 그것 못합니까? 나는 하루 나가면 교회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전에 사람들이 몇 천 명 

모였을 때 말씀을 딱 했더니 다 교회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100개도 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하루에 80명씩 130명씩 할 때는  너무 부끄럽다고 집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800명씩 했었습니다. 그

러니 어릴 때부터 싹수가 있었습니다. 


